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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간 함유 염색약 유해하지 않다!
식약청, 망간화합물 원료의약품으로 사용 … 학계 연구논문 반박

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중금속 유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성 염색약이 소화장애,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연구논

문 발표에 대해 식물성 염색약에 있는 망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 해명자료에 따르면, 공기에 존재하는 망간이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

었을 때 두통, 근육경련 등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, 학계 논문에서 인용된 식물성 염색약에 

포함된 망간은 식물자체 생장에 필수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의약

품으로 사용되고 있다.

또 망간은 세계보건기구(WHO) 등 국제적으로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되지 않고 피부노출에 의한 인체유해 

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어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.

식품의약품안정청은 모든 염색약은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, 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

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2개국 판매증명서 제출시 검수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

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.

한편, 고려대 최재욱 및 서경대 조진아 교수팀은 4월20일 판매량이 많은 국내 7사, 외국 5사의 염색약 36가

지(산화형 34개 및 식물성 2개)를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, 미용사 450명 등 950

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염색약이 소화장애․안구건조․두통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

있다.

<화학저널 2005/04/22>


